


창세기 15장 1-21절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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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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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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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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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민족과 나라(땅)에 대한 약속



















성경은 민족과 나라(땅)에 관한 말씀

구약성경의 옛 언약 : 문자적으로 히브리(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 
흥망성쇠와 궁극적 회복 곧 다가올 세상(Olam Ha-Ba)에 관한 것.
믿음과 생활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옛 언약 곧 ‘그 희망’(Ha-Tikvah) 
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

신약성경의 새 언약 :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세계). 구약성경의 옛 언약을 예표(모형, 그림자)로 이해하여
유대민족과 가나안 땅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색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최후 승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다가올 세상(Olam Ha-Ba)에 관한 것.
믿음과 생활 :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곧 ‘그 희망’(Ha-Tikvah)의 끈을
놓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사랑)을 실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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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네 개의 단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5절은 후사(민족)에 대한 약속이고, 
⚫ 6-11절은 언약체결을 위한 준비이며, 
⚫ 12-16절은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고, 
⚫ 17-21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가나안 영토(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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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첫째, 후사에 대한 약속에서 하나님은 이상 중에서 아브람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 쪽에서
하나님께 하는 신앙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써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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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데에 따른 아브람의
불안과 초조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늙어가고 자손은 없고 약속이 이뤄질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아브람의 불안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 2-3절은 아브람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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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나는 너의 방패요”란 말씀은 아무리 큰 환난이나 위험이나
백발백중의 불화살이나 뚫지 못할 것이 없고, 베이지 아니할
것이 없는 창검이라도 온 몸으로 막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는 말씀은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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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람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충실하고 신실한
종으로써 훗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냄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늙은 종입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4-5절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을 때, 의심치 않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수룩한 것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수룩한 믿음을 6절에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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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여러 차례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브람의 어수룩한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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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둘째, 언약체결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룰 축복인 것을 아브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써 일명 ‘횃불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7절에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다.”고 했을 때, 아브람은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고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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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한 채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솔개가 채 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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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5장의 횃불언약은 고대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언약체결방식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 주전 3,000년 중반의 수메르(Sumer) 문서와 마리(Mari)문서, 
고대 아카드어 문서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약체결방식으로써
보통은 쌍무계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언약을 맺고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짐승을 쪼개어 놓고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쌍방 중 한 편이 언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쪼개지는 것과 같은
참혹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엘람어로 쓰인
조약문서(루브르 박물관)

수사(이란)에서 발견된 주전
2250년경 엘람어

조약문서로써 아카드
(바그다드 지역)의 왕

나람신(Naram-Sin)에게
아완(엘람)의 통치자
기타(Khita)가 충성과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맹세문이다: “나람신의 적은

나의 적이고, 나람신의
친구는 나의 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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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의 횃불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리사랑에 기초한 편무계약으로써 고대근동지방의
쌍무계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쌍방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근동지방의 계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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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언약체결의식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불변의 약속이란
점입니다. 

⚫ 특히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방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일컬어 편무계약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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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의 성격은 쌍방적인 것이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그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 언약의 성격상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자기 선언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하시며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것입니다.

 

절실한 아브람의 희망(Tikvah)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하는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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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훈계의지와는 달리, 그 당시 아브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언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가부결정이 아니라, 그 체결된

언약과 표징을 받아들이는 신실한 믿음 뿐(Sola Emunah)
이었습니다. 

⚫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소박하고 어수룩한 믿음이 우리의
희망을 이루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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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셋째,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과 그 기간이 사대 사백 년이 될 것이란 예언은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 출애굽기 6장 16-20절에 의하면, 아브람의 증손 레위가 1세대, 
레위의 아들 고핫이 2세대,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3세대,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제4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족장들의 시대라 하더라도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기에는 성서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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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횃불언약

⚫ 그래서 이 구절을 아브람이 가나안에 입국한 때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때까지를 대략 400년
또는 43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 이 견해대로라면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기간을 215년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미 2천 년 전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입장(210년)입니다. 



⚫ 스데반(행 7:6)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것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14절과
출애굽기 12장 40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그러나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를 430년으로 보고 있고,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 탈출 때까지를 2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215년설--첫째, 언약 때부터 이집트 입국 때까지가 215년이
됩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25년 전에 약속을 받았고(창 12:4; 
21:5), 야곱의 출생은 이삭이 60세 때였습니다(창 24:26).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에 입국하였습니다(창 47:9). 따라서
25+60+130=215년입니다. 



⚫ 둘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캅틱 개역, 그리고
사마리아인 모세오경에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지방과
이집트에서의 거주 기간이 모두 430년이라는 뜻입니다. 

⚫ 셋째, 4대의 족보로는 215년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창
15:16). 창세기 46장 8, 11절에 의하면, 야곱이 레위를 낳았고, 
레위가 그핫을 낳았고, 그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은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핫은 133세를 살았고,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으며, 모세는 8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따라서 4대로는
400년이 산출될 수 없습니다(출 6:18,20; 7:7).



⚫ 400년설--첫째, 출애굽기 12장 40절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둘째, 역대기상 7장 22-27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으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10세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브라임→레셉→델라→다한→
라단→암미훗→엘리사마→눈→여호수아

 
⚫ 한 세대를 4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400년이 산출된다.





이스라엘의 연대기 이해

⚫ 유대교 랍비들은 구약역사를 3761년으로 보고 있고, 

지난 10월 2-3일과 지난 주 16-23일에 각각 신년과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2024년 10월말 현재를 아담창조이후

578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력으로 2024년

10월은 히브리력으로 5785년의 첫 번째 달입니다. 

⚫ 5785년은 구약시대 3761년에 서기력 2024년을 더해서
나온 숫자(3761+2024)입니다. 



히브리인들의이집트에서의거주기간

유대교 히브리력: 210년
보수 그리스도교: 430년

*두 종교간 차이: 220년



⚫ 랍비들은 주전 1524년부터 1314년까지 210년간 이집트에서
억압상태로 있다가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으로 봅니다.

⚫ 보수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야곱의 출생연도를 아담창조 후
2168년(창 5, 11장) 곧 주전 2006년으로 보고,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연도를 주전 1446년으로 보면, 야곱이 가족과 함께
130세에 애굽에 입국하였고, 그의 후손이 430년간 애굽에

거주했다고 해석됨으로 구약시대의 기간은 총 4174년
(=2168+130+430+1446년)년이 됩니다. 

⚫ 유대교 랍비들은 구약시대를 3761년으로 해석함으로 그

차이(4174-3761년)가 무려 413년이나 생깁니다. 



⚫ 보수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는

아담창조이후 2008년 곧 주전 2166(=4174-2008)년이
됩니다. 

⚫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를 아담창조이후

주전 1814년으로 봅니다. 
⚫ 이로써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는 그리스도교에서 보다

유대교가 352년이나 짧습니다. 
⚫ 게다가 유대교에서는 아담창조이후 아브라함의 출생 때까지의

기간이 1947(=3761-1814)년간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창세기에서

산출한 2008년간보다 61(=2008-1947)년이나 짧습니다. 



⚫ 그러므로 유대교에서의 구약시대기간은 그리스도교에서의

구약시대기간보다 413(=4174-3761/=352+61)년이나

짧습니다.
⚫ 야곱의 출생연도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볼 때, 주전

2006년이고, 애굽입국연도는 주전 1876(=2006-130)년이
됩니다. 반면에 유대교 입장에서는 각각 기원전 1654년과

1524년이 됩니다. 352년이나 짧습니다.

⚫ 또 그리스도교에서는 출애굽연도를 주전 1446년으로,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1314년으로 봄으로써

그리스도교보다는 132년이나 늦게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 보수 그리스도교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애굽 거주기간을
430년으로 보는 반면, 유대교 랍비들은 210년으로 보기 때문에
랍비들의 입장에서 출애굽연도가 220년 빨라져 그리스도교의

주장보다는 132(=352-220)년 늦게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출애굽 이후 솔로몬의 사망 때까지의 총 기간은 양측이

모두 515년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기간을 주전 1446-931년 사이로,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1314-
799년 사이로 본다는 점에서 여전히 132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 그리고 랍비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이
짧아진 132년만큼이나 유다왕국의 존속기간을 짧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다왕국의 존속기간이 주전 930년부터
586년까지 이므로 344년간이 됩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798년부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망한 해로
추정되는 557년까지로 봄으로 241년간이 됩니다. 

⚫ 전통에 따르면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 2세가 기원전 562년에 사망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참고: The 
Last King of Judea (jewishhistory.org)] 유대교 랍비들이
왜 시드기야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망하고 나서 5년이
지난 기원전 557년까지 생존했다고 보는지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https://www.jewishhistory.org/the-last-king-of-judea/
https://www.jewishhistory.org/the-last-king-of-ju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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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람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영토는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써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서야 겨우 약속하신
경계에까지 육박하는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이때 주어진 땅의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할

이상적인 영토의 범위가 됩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끝없는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람이 받은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영토주의와 선민의식에서
나타나는 배타주의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인, 기독교인, 유대교인 모두가 성지로
여기는 곳이어서 이스라엘로써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곳이고, 이슬람교도들이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역시
자치지역을 아무리 넓게 갖는다 하더라도 동예루살렘을 갖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양국간에
평화협정이 난항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땅들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바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을 주고서라도 쟁취하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집념만은 대단하고,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야 했던 고달픈 민족의 처절한
투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Our God, A Way Maker

⚫ 하나님의 자기 선언적인 횃불언약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리사랑의 언약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예표, 모형, 그림자로써)입니다.

⚫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실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예표, 모형, 
그림자의 실체로써)입니다.

‘희망의 성취’와 ‘구원의 은총’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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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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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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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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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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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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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일의 결과가 속히 드러나지 않으면
초조해 하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후사에 관한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 받았습니다(13:16, 1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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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그 결과는 가정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보기에 더딘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첫째, 아브람에게 주신 후사에 대한 언약이 지연되었습니다. 
⚫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후에 10년 이상 기다려

왔습니다(1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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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하나님께서는 속히 언약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 왜 그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래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자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6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둘째, 아브람과 사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래는 자신이 고령자였고, 따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가문의
대(代)를 잇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어떠한 기미나 확신이 사래에게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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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그래서 그녀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생산케 하려고 시도합니다. 

⚫ 사래의 판단에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면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 결과는 사래에게 큰 위기 곧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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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사래의 인간적인 생각은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셋째, 그들의 처신은 결국 가정의 분란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자식 없는 사래는 이제 자식을 잉태한 하갈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종과 상전의 입장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삼상 1:6). 
⚫ 사래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아브람에게 전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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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이는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해(害)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입니다. 명백하게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래는
자신의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람과 사래의 가정에는 불화(不和)가 생겨났습니다. 

⚫ 넷째, 하갈은 자식의 잉태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 하갈은 사래의 천한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브람의

첫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로 인해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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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당시 여인이 잉태하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으로 여겨졌기에 하갈은 자신이 사래보다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월한 존재라고 자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여주인을
멸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4절). 

⚫ 그러자 이를 참다못한 사래는 하갈을 미워하고 천대하게
되었습니다(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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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이처럼 하갈은 자신이 여주인의 배려 덕분에 주인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다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결과, 결국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 다섯째, 결국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하갈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내쫓겨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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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그리고 그녀에게 교훈과 안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되돌아가 여주인 사래에게 복종할 것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8-
10절). 

⚫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근처 샘물에 ‘브엘라해로이’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14절). 



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

⚫ 이 말은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시는 분의 샘물’ 또는 ‘하나님을
본 후에도 살아 있는 자의 샘물’ 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아랍인들은 이 샘을 ‘하갈의 우물’ 이라고 부릅니다. 

⚫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고통 당하는 하갈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례: 아담, 가인 

⚫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소외된 모든 죄인을 사랑
하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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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언제나 베풀어 주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 우리를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양자(養子)로
삼으신 은혜는 물론이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자비를 늘 기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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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하나님의 권고와 약속을 듣고 돌아온 하갈은 아들을 해산
합니다(15절).                        들으시는 하나님:

⚫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스마엘’
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후 약 14년 동안 아브람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 그러나 그는 사라가 낳은 이삭을 희롱하고 학대한 일로 인해
아주 내어 쫓기게 됩니다(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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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엘 로이)

⚫ 교만한 여종 하갈의 품성이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져서 전날 하갈이 사래를 멸시했던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 즉 이스라엘과 애급 경계
지역에 삶의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 그리고 하갈은 자기와 같은 종족인 애급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 그 이스마엘 족속의 후예가 아랍 종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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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 만난 하나님 : 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도움 
⚫ 한편 하갈과 마찬가지로 종 출신 엘리에셀은 아브람 가정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된 반면, 하갈은 분리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 하갈은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주인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은 결과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람 가문에서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고 대를
이어가며 오늘까지 분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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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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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람
에게

계시된
하나님





쉐마
                Shema Israel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4-9). 









1절, “내(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뜻

“행하여”는 ‘걷다’(ְהָלַך, halak)는 의미

“완전하라”는 ‘흠이 없다’(blameless)는 의미. 따라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라(하나님 앞에서 걷으라), 흠이
없으라”는 의미입니다.

⚫ 창 17:1 아브라함 (동행하라 흠 없이) ים ֵ֥ה תָמ ִֽ תְְ לְפָנַַ֖י וֶהְי  ךְה  ֵ֥ הַל 
⚫ 창 5:22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고)  ְךְוַי תְְ חֲנ֜וֹך הַל ֵּ֨
⚫ 창 6:9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롭고 흠 없이)  ְַח תְְ נ ִֽ ־הַלֶךְה ִֽ

랍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대법을 ‘할라카’(Halakhah, ְֲהלָכְָה )라

부릅니다.



1절, “내(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뜻

‘할라카’(Halakhah, הֲלָכָה)란?
⚫ 유대주의는 신념(믿음)들이 아니라 계명들과 규율들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규율들과 실천들이
‘할라카’입니다.

‘할라카’(halakhah, הֲלָכָה)란 말은 흔히 ‘유대인의 법’으로

번역됩니다. 좀 더 문자적인 뜻으로는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그
말은 가는 것, 걷는 것 혹은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헤( ה) -라메드(ל)-카프( ך/כּ )’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절, “내(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뜻

‘할라카’(halakhah, הֲלָכָה)는 다음과 같은 법들로 구성됩니다.

⚫ 미츠보트(미츠바):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들(Mitzvot)
⚫ 게자이로트(게자이라): 랍비들이 해석한 계명의 울타리법들
                                    (규례, 장로들의 유전, Gezeirot)
⚫ 타카노트(타카나): 랍비들이 제정한 율법들(Takkanot)
⚫ 민하고트(민하그): 관습법들(Minhagot)

그리고 이 ‘할라카’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완전한”, 의로운
혹은 ‘흠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함, 
의로움, 거룩함이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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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본문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과의 극적인 대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할 수 있는
99세의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호는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흑과 백처럼 혹은 음부와 낙원처럼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 전능한 하나님이 노쇠한 아브람에게 나타나 하신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1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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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으라 흠이 없으라’
입니다. 

⚫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노쇠한 99세의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2절)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조상)가 될지라.”(4절)는 것이었습니다.

⚫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란 표현, 
곧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란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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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히브리어인데요,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은 사이를 통과하여 만든 계약을 말하며, 두 당사자 간의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 본래는 ‘족쇄’나 ‘의무’를 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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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베리트’는 쌍방이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결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로 한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 이 같은 것들에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간에 이루지는
사회계약(관습법, 민형사법),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약(Treaty, 국제법, 국제관습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계명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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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 약속
안에 포함된 의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체결하시는 은혜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노쇠한 99세의 아브람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5-6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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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야곱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생애에서 보듯이 개명자들의 생애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써 한 개인의 인격과
종교적 성향과 삶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영육간 노쇠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당신의 완전한 능력으로 노쇠한 인간조차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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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이때까지 만해도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후사문제를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쇠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얻어 보려고 했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그 존재가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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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따라서 하나님은 ‘높으신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란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조상)’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고침으로써
그가 단순히 여러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인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 택하신 자를 언제라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후손조차 갖지 못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공적인 인물로 호칭함으로써 당신께서 지금까지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 동시에 그를 통해 이루실 인류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히 11:8-9).

⚫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또한 ‘죄인’(옛
사람)이란 이름에서 ‘의인’(새 사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성도’(그리스도인)란 이름으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이며, 이 축복은 우리 인간들의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받은 자로써
자신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는 산 자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갈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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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전능한 하나님이 노쇠한 99세의 아브람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8절)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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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모두에게 상속적인 개념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7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8절)

⚫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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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가장
위대한 상속을 물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은 언약을 능히 이룰 능력의
소유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이
늙어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아브람과 사래와는 매우 대조적인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든 간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도록 힘씁시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걷도록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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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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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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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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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
가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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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구십구 세였고,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십삼 세였더라.
[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 10년이
되도록 이뤄지지 않자 사래는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도 언약을 성취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구실로 믿음의 끈, 희망의 끈, 인내의 끈을 놓아
버리고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존하게 되면 뼈아픈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 그러나 그 결과는 집안에 갈등과 분열을 낳았고, 그 갈등과
분열은 4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결국 사람을 위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뼈아픈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 여기서 고통이란 약속의 성취가 늦춰지는 것과 그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말합니다. 

⚫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치유하시고
거듭 기회를 주시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오롯이 인간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십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약이 이뤄질 것을 믿고 신실한
믿음, 곧 희망의 끈, 인내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몸은 노쇠하여 가고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극복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아담이 하와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던 것처럼, 아브람은
사래의 권유를 물리치지 못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람은 사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과 기어이 아들을 얻었다는 만족감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사래는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주실지를 알 수 없었고, 아브람은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추가된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셨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장 1-8절까지 입니다. 
그리고 9-27절은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 할례를 세례의 예표 곧 모형과 그림자로 보는 이들이 있으나
신약 성경은 노아 시대의 홍수(벧전 3:20-21)와 홍해에서의
구원(계 15:2-4; 고전 10:1-4)을 침례의 예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는(into) 의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롬 6:3-5)
⚫ 침례/세례가 원죄를 씻는 의식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있으나
할례는 이스라엘과 종교(유대교)가 시작된 출애굽 때보다 최소
406(430-24)년에서 621(645-24)년이나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 유대교인들은 원죄 개념을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할례는
원죄를 씻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 할례는 출생 8일째 날에 남자 아이, 문안의 객(남자), 
노예(남자)에게만 행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문자적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반면에
⚫ 침례/세례는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남녀노소가 행하며, 
영적 구원의 표시입니다(벧전 3:20-21). 
⚫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남자에 한함) 뿐 아니라, 추가로
벌거벗고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세례와 할례가 다른 점

⚫ 할례는 율법의 명령을 따라 받지만, 침례는 자신의 믿음의
결정에 따라 받습니다.
⚫ 교회(영적 이스라엘)는 믿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남녀노소로 구성되며, 민족색깔 빈부
귀천에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됩니다. 반면에
⚫ 민족종교인 유대교 이스라엘은 ‘계명의 아들들’, 곧 13세 때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 성인 남자들로 구성됩니다.



할례와 의식

⚫ 고대근동의 많은 민족들에게 할례는 12세 또는 13세에 성인이
되는 것을 알리는 사춘기 또는 다산의 의식이었지만, 
종교적이기보다는 부족 관습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드렸고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 아브라함은 이 할례 관습을 하나님과의 언약의식으로 발전
시켰는데 이 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
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브리트 밀라’(b’rit milah) 
곧 ‘할례의 계약’이라 부릅니다.



할례와 의식

⚫ 이후로 유대인 남자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산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 유대교에서는 원죄개념이 철저히 거부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린아이가 순결하게 전혀 죄 없이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혼은 순결합니다. 당신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셨으며,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원죄를 씻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와 의식

⚫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알리야’(Aliyah יָה 라(עֲל  불리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알리야’는 ‘오름’이란 뜻으로써 회당 기도회
때 단상에 오르거나 이스라엘로 이주 또는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회당 기도회 때 토라(모세오경)을 봉독
하고 축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때에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축복이 낭송됩니다. 또 아기가 여아이면, 바로 그 때에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기의 이름은 생후 첫 안식일 때
회당에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남아이면, ‘브리트 밀라’(b’rit
milah)라 불리는 할례 의식 때에 이름이 주어집니다. 



할례와 의식

⚫ 할례의식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 가족 간의 연대,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연대시킵니다. 할례가 위생적인 면에서도
유익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의 외적 신체적 표시이며, 할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표시입니다(9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올 세계(Olam Ha-Ba)에서
설자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례와 의식

⚫ 안식일에 피를 흘리는 일이 금지되지만, 할례만큼은 안식일에도
행해집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자체가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할례의식에 자격을 가진 자 ‘모헬’(Mohel)이라고 불리는 경건한
사람이 집에서 시행합니다. 

⚫ 할례가 수행되는 동안, 아이를 붙잡는 사람을 ‘산덱’(sandek)이라
부르는데, ‘대부’(godfather)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산덱’(대부)이
되는 영광은 보통 할아버지나 가족의 랍비가 갖게 됩니다. 산덱이 
앉도록 엘리야를 위한 의자를 놓는데 엘리야가 할례의식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의식

⚫ 할례의식 중에 여러 가지 축복기도들 (Berakhot)이 낭송되고, 
⚫ 모헬은 할례 시술을 끝낸 후 포도주 잔을 축복하며 아기의

히브리어 이름을 선포합니다. 
⚫ 그리고 이어서 아기의 입에 포도주 방울을 넣어 주는데

관습법(Minhag)으로써 아기를 진정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 행사 후에는 다과회나 잔치가 배설됩니다.
 

유대인들의 할례의식 동영상
Brit Milah_할례의식과 한글 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DSQc9HyoY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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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21절)고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8절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그에게서 나올 ‘후손’입니다. 이
후손은 이삭을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신 것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은 단지
이삭만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 ‘약속의 자녀’란 말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이
혈통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시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 받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행할 것을 명령 받았던 것입니다.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할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를 보면, 먼저, 할례의
가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때에만 있다고 하였습니다(롬
2:25). 

⚫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 것이라고 하였고(롬
2:28-29),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할례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롬 3:30)．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고 하였습니다(갈 5:6).



언약의 증표, 할례(창 17:9-27)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이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였습니다(골 2:11). 

⚫ 하나님 앞에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문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골 3:11). 

⚫ 결론으로 몸에 하는 할례보다는 마음에 하는 할례, 곧 진정한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힘써 강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

⚫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게 될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구실이
성립될지라도, 
뼈아픈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

⚫ 둘째는 실패한 그 자리,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되지
못할 그 시점 또는 완전히 물 건너 같다거나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야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엘
샤다이)이 일하실 순간(kαιρός) 곧 정시(on time)라는
점입니다. 

⚫ 셋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원대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고, 시간에 공간에
제약되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먼 미래까지도 관찰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대체로 앞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對) 피조물 인간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

⚫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겸손과 그분을 섬기며 높이는 낮은
자세일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실(Emunah)과 신뢰(Pistis)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엘 샤다이)은
정시(on time)에 오십니다.





창세기 18장 1-15절

[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창세기 18장 1-15절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8장 1-15절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창세기 18장 1-15절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18장 1-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의
오랜 기도와 오랜 간절함과 오랜 절실함에 와닿는

감격스런 순간(kαιρός)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죽은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며 웃게 하셨습니다.

God touched them,
and made them whole.



토비 코헨(Toby Cohen)이 재현시킨 사진(2012년)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천사들을 영접하는 장면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세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

(제임스 티쏘,
James Tissot, 
1836-1902) 

thejewishmuseum.
org



세 천사들의
발을 씻기는
아브라함
(렘브란트,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46)



천사들을 영접하는 아브라함(노엘 할레, Noël Hallé, 1762)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 중세기 세파르딕 유대인 랍비요 의사였던 마이모니데스

(Maimonides 혹은 Moshe ben Maimon, AD 1135-1204)는
영적 존재들을 천사들로 보고 10등급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Malachim)을 6등급, “엘로힘”(Elohim)을

7등급, “사람” 모습의 천사(Ishim, 창 18:2, 단 10:5)를
10등급에 분류하였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2절에 나오는 세
인물을 10등급 천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아브라함이
접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 반면에 이슬람교의 성경인 꾸란 11장 70절과 51장 28절에서는
그들이 음식과 음료수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랍
관습에서 접대한 음식을 먹지 않는 손님은 불운한 소식을 전하는
자이거나 약탈자라 생각되었습니다. 꾸란 11장 70절의 각주를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인물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천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꾸란은 많은 곳에서 구약성경을
변개(變改)하여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이 야훼
(YHWH)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또 1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19장 1절에서는 소돔으로 떠난 천사가 세 명이
아닌 두 명인 것을 말해줍니다.

⚫ 결국 본문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눅 24:42-43).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창세기 18장의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 혹은 다른 영적 존재들의 계시 형태 곧
Theophany(신현, 神現, 신의 현현)였을 것입니다.

⚫ 마이모니데스는 “엘로힘”(Elohim)을 7등급 천사들로 보았지만, 
엘로힘(ים 은(אֱלֹה  엘로아(ְַאֱלוֹה, Ĕlōah, 권능자)의 복수 명사로써

단수 동사를 받는 유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아’를 ‘알라’(ܗܵܐ

ܵ
ܠ Alāhā)로’  ܐ ܲ 발음

   합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 그리스도교에서는 엘로힘이 단수 동사를 받는 복수명사란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와 그림자로 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은 다른 두 인물을 대동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세 인물을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예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셋이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며, 이삭은 그 아버지의 유일한 적자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과정은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독생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허물 많은 야곱이 어떻게 성령의 예표와 그림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반론도 있지만, 야곱의 ‘삶’이 성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야곱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열 두
부족은 야곱의 열 두 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인물은 누구?

⚫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열 두 사도들과 성령의 사역으로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그것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주전 1446년 오순절 날에 시내산
기슭에서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영화 ‘아브라함’(1993년) 가운데 창세기 18장 1-15절 부분 영상
Abraham and three visitors_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8DV9QYKWAJg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창 18:1-15)

⚫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 여러
형태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사람의 모습과 말씀,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가까워진 어느 날 정오 즈음에
하나님께서 수행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상치 아니한
나그네들을 극진히 접대하였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창 18:1-15)

⚫ 얼마나 큰 행운이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한테도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
이삭의 출생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선행을 하게 되겠는가일 것입니다.

⚫ 일찍이 수녀 테레사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일정한 거처 없이
길에서 구걸하여 먹고 지내는 노숙자나 부랑인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테레사는 그들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을 취하신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창 18:1-15)

⚫ 톨스토이는 23개의 민화를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톨스토이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인 마르틴이 추운 어느 겨울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마르틴에게 나타나기로 한 예수님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 아브라함은 길손들을 맞아들이고서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도 나그네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무
아래서 쉬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떡, 버터, 우유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하여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한 아브라함(창 18:1-15)

⚫ 이렇듯 적극적이고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을 접대하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마므레는 지중해와 사해바다 사이에 위치한 지금의
헤브론지역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일 백리 정도
떨어진 광야 산지였습니다. 



⚫ 상수리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상황이 그다지 나빴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지역의
한낮의 더위는 장정이라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그런데 그런 땡볕 속을 걷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른거리는 정오의 땡볕 속에서 신기루처럼
천막출입구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된 노구의 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 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맞아드렸습니다. 

⚫ 광야에 거주할 뿐 아니라,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대로 자신의 거처를 지나쳐 간다면 곧 탈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까요? 



⚫ 아니면,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그들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그들을 극진히 모셨고,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다른 두 사람은
수행천사들이었습니다. 

⚫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한 것은 순수한 이웃 사랑에서였습니다. 



⚫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뇌물성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그의 태도가 진실하고 순수하지 못했다면, 그들을
접대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이
받아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극진한 정성으로
그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재산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을만한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령도
지위도 모르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나그네들에게 “몸을
땅에 굽혀” 마치 종이 상전에게 하듯 최대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겸손함이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을 접대하면서도 오히려
접대 받는 자보다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원리를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마 6:3)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접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갈 길이 바쁜 길손들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어서 급히
준비하는 음식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켰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 유목민들의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할지라도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예법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는 “몸을 땅에 굽혀”서까지
나그네들을 영접했습니다. 

⚫ 그것이 또한 고대근동지방의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이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길손들을 얕보지 아니하고 귀빈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가 예절을 아는 족장이었음을 말해줍니다. 

⚫ 또한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아래에 음식을 진설해 손님들이
편히 쉬며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자신은 그 옆에 마치
종이 하듯 서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고대근동지방에서는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세로 나그네들을 편안하게
대접했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선행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고, 
뒤에서 사라와 그의 하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데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 팀원들 간에 손발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을 영접함으로써
후사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면전에서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뿐 아니라, 사라까지도 그 축복을 받습니다. 



⚫ 육신적인 세상에 눌려 비록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향해서 책망과 질책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씀, 곧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 12:13)는
바울의 말씀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히
13:2)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창세기 18장 1-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의
오랜 기도와 오랜 간절함과 오랜 절실함에 와닿는

감격스런 순간(kαιρός)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죽은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며 웃게 하셨습니다.

God touched them,
and made them whole.





창세기 18장 16-33절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6-33절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창세기 18장 16-33절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16-33절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16-33절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8장 16-33절

교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영화 ‘아브라함’(1993년) 가운데 창세기 18장 16-33절 부분 영상

Abraham talked with God about Sodom and 
Gomorrah_자막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Qmc9_URKSo
https://www.youtube.com/watch?v=eQmc9_URKSo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본문 창세기 18장 16-33절은 공동체의 보존에 의로운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특히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 이런 사람 열 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성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망하지 않는다는
귀한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는 길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수행천사들이었고, 그가 행한 선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으며,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타락한 도성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부림치듯이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 도성들과 성민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간청
하였습니다. 총 여섯 번에 걸쳐서 간청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 내용을 보면, 의인의 수가 소수라고 해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오히려 소수의
의인들을 인하여 다수의 악인들을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또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란 말을 두 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란 말을 두 번 사용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청하였습니다. 

⚫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간성, 곧 그의 사람됨과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의인 열사람이 없는
악한 도성들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악한 도성들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의인 오십 명에서 시작하여 사십오, 사십으로

오명씩 줄여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 곧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 적어도 오십 명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적어도 사십오 명, 적어도 사십 명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러던 아브라함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치를 반영한 오
명씩 줄여가던 간청을 열 명씩 줄여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열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고학이나 과학적으로는 지진대에 속한 지역인
데다가 도시가 형성된 산이 화재에 취약한 가스, 석유, 황,
역청(타르), 염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소금호수란
뜻이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면 지하에 묻힌 가스가 폭발하고
불이 붙은 유황과 타르가 쏟아져 내리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끊겠고, 하나님은 떠나셨으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여섯 번까지, 50에서 10까지 그 가능성을
열었고,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의 극에 달한
죄악성은 의로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헛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무가치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여섯 번 만에 멸망의
상한선을 의인 10명으로까지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일일이 받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의인이 열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한계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성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여섯 번의 성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거룩한 용기의 기도였습니다. 
⚫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섯 번이나 중보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란 말을 두
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란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사람을 살리려는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시퍼런 독기어린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용기가 바로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 굳이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서도
율법주의에 메어 모른 체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강도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의 그 용기가 바로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그런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장을 내밀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세의 그 용기가 바로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 그런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부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용기가 바로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 그런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둘째,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능력과
보잘것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피조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을 품고 강구했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자신의 미약함과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겸손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자랑만 늘어놓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효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여섯 번이나 응답을 이끌어냈던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셋째,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섯 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밤이 맞도록
붙들고 놓지 않으며 씨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축복을 받았던 그

결사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끈질긴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였을 때에 그도 그녀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끈질긴 간청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는 토가 붙어있는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16-33)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결코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섯 번이나 간청을
드려 여섯 번이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위해서 기도했던 소돔과 고모라성이 끝내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은 그의 기도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성이 극도로 타락한
때문이었습니다. 



중보기도를 쉬지 맙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기도할 때에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합시다. 겸손하게 합시다. 
끈질기게 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인생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9절

[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9장 1-29절

[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창세기 19장 1-29절

[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창세기 19장 1-29절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창세기 19장 1-29절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창세기 19장 1-29절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창세기 19장 1-29절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 소알의 문자적 의미

⚫ Sedom, 불에 ,סְד ם 탄, 그을린 
⚫ 소돔은 “싯딤”(Siddim, 14:3)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싯딤은 역청 구덩이로 가득 찬 골짜기로,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왕들이 싸웠던 곳입니다(창 14:3, 8). 그 후에 이

계곡은 사해(소금)의 바닥이 되었고 합니다(창 14:3,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 Amorah, 어근 ,עֲמ רָה 는(amar')עמר ‘움켜쥐다’(to 

grip), ‘묶다’(to bind), ‘폭압적으로 다루다’를
의미합니다. 



소돔, 고모라, 소알의 문자적 의미

⚫ Amorah가 고모라 (Gomorrah)로 음역된 이유는 을(ayin)’ע‘

ghayin으로 발음했을 가능성에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도시
가(Azza)עזה ‘가자’(Gaza)로 음역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וֹעַר צִֽ Tsoar 작은, 하찮은(창 19: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 소알(Zoar)은 “벨라”(Bela)로 불림(창 14:2).

영화 ‘아브라함’(1993년) 가운데 창세기 18장 1-15절 부분 영상
Sodom and Gomorrah_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32r86eY7vq8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1618-20)

야코프 요르단스
Jacob Jordaens, 

벨기에(플랑드르)
의 화가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8F%94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1852) 존 마틴(John Martin)











롯의 처, 소금 기둥에 관한 영상
Lot's wife_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GI-Vz5oTCbE&t=29s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소돔과 고모라의 것으로 추측되는 잔해들이 사해 남동지역에서 최
근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의 현재 이름은 각각 밥 에드흐-드흐라
(Bab edh-Dhra, 소돔)와 누메이라(Numeira, 고모라) 입니다.

영상: kccs.info/Sodom and Gomorrah by National Geographic.mp4

⚫ 고고학자들은 밥 에드흐-드흐라의 시신 안치소 건물들의 지붕
부분이 집중적으로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였는데, 지붕이 불에 탄
이유는 공중에서 떨어진 불덩어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곳의 토양이 아스팔트와 유사한
역청(bitumen)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역청은 다량의
유황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http://kccs.info/Sodom%20and%20Gomorrah%20by%20National%20Geographic.mp4


⚫ 고고학이나 과학적으로는 지진대에 속한 지역인 데다가
도시가 형성된 산언덕이 화재에 취약한 가스, 석유, 황,
역청(타르), 염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소금호수란
뜻이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면 지하에 묻힌 가스가
폭발하고 불이 붙은 유황과 타르가 쏟아져 내리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 고고학자 프레드릭 클랩(Frederik G. Clapp)은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불비가 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진으로
인해 이곳의 역청 토양이 심한 압력을 받았고, 갈라진 토양의
틈을 통해 유황이 분출 되었으며, 이때 분출된 유황이 대지
표면에서 불꽃에 점화되어 거대한 가스 불덩어리로 소돔과
고모라를 덮쳤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주목할 것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각판의
분기점에 고대 소돔과 고모라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는 아브라함의 목격담이 나옵니다. 

⚫ 과학자들은 이 연기가 바로 유황가스를 강하게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옹기점 연기같이”라는 구절은 이 연기가 바로
지하토양이 거대한 압력으로 인해 갈라지면서 새어 나온
유황가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본문 창세기 19장 1-29절의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사람으로
변신한 두 천사를 영접한 롯은(1-3절), 하나님의 은총(16-
22절)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 롯이 경건했는지 혹은 문란했는지 알 수 없지만(꾸란에서는
롯을 선지자로 여김), 그는 범상치 아니한 두 나그네를
집안으로 영접하여 들여 대접하였으며, 소돔성민들이 집으로
달려와 완력을 쓰며, 위협공갈로써 나그네들을 집밖으로
끌어내 겁탈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 롯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이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그러나 소돔성민들은 심히 패역하였으며(4-11절), 멸망 당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받고서도 회개치 않았고(12-15절),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뜨거운 불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23-29절).

⚫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노아의 때에 여덟 명 밖에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에서도 롯과 두 딸들 밖에는 곧 세 사람 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소돔성의 멸망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
하는 경고적인 성격을 띤다는데 있습니다. 

⚫ 소돔성의 멸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장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불바다에서 받게 될 영벌에 대한
경고적인 성격을 띤다는데 있습니다. 

⚫ 소돔성의 멸망은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적인 사건이란
것에 있습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심판사건은 신약성경에 세 차례
인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33절, 베드로후서 2장 6-
9절, 유다서 1장 7절은 모두가 말세와 관련된 문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소돔성의 멸망을 암시하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표현된 인류에 미친 재앙이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계 9:13-21).

⚫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문제는 음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음행 곧 우상숭배입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소돔성의 사람들은 잘생긴 남성으로 보이는 나그네들을
무차별 겁탈하려 하였습니다. 이 보다 더 무거운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영적인 음행이었습니다. 

⚫ 계시록에서는 이런 자들의 운명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계 14:10)과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계 19:20),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계 20:10)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창 19:1-29)

⚫ 우리가 직면한 국제 정치 군사 경제 현실은 우리들에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육체적 경제적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

곧 정신세계의 고갈과 영적세계의 공동화에 있습니다. 

⚫ 소돔성의 최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최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돔성의 최후가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우뚝 선 아브라함이 세웠던 기준 곧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축복 된 삶(blessed life)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30-38절

[30]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3A]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창세기 19장 30-38절

[33B]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세기 19장 30-38절

[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 אָבמוֹ ‘아버지로부터’

벤암미 נ־ יבֶּ ִּ֑ עַמ   ‘내 백성의 아들’ 



알바루(Al-Balu’)
모압 족속의 석비
(요르단 박물관)

그모스(Chemosh 좌측) 
신이 중앙의 남성에게

권력(홀, 신권)을
넘기는 장면



기원전 840년경 모압의 왕
메사(Mesha)가 세운
석비(루브르 박물관). 

메사 왕이 북 이스라엘
왕국의 지배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모압을
해방하였다는 내용이

페니키아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암몬 족속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몰록(Moloch)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창세기 19장 30-38절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파멸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롯과 두 딸의 비극적인 삶이
실린 글입니다. 

⚫ 쾌락에 미친 소돔사람들에 의해 갈가리 찢길 뻔 하였고, 
불타는 소돔성 불구덩이에서 극적으로 목숨만 건졌으나
전재산과 아내를 잃은 롯과 어머니를 잃은 두 딸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은 공포와 외상 후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주목할 필요를
느낍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첫째는 롯과 두 딸의 상황인식방법과 문제해결방법에 크나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롯과 두 딸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양보하였고, 전쟁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둘째는 한일장신대 이종록 교수는 극단의 비상 상황에서 가장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롯의 두 딸이었고, 
그녀들에게 남은 것은 모성 본능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재산과 아내를 잃은 롯의 고통도 딸들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 셋째는 타민족과의 갈등과 폄하, 역사왜곡, 곧 역사를 쓰는

이스라엘인의 입장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편견은
없었는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를 느낍니다. 

⚫ 야곱의 아들 유다를 시아버지로 두었던 며느리 다말이 남편과
둘째 시동생을 잃고 나서 후사를 걱정한 나머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대를 잇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유다왕족혈통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반면에 정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놓였던 두 딸이 부친을 술
취하게 만들어 잠자리에 든 후에 모압과 벤암미를 잉태하여
이스라엘 인근의 두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는 점은
폄하해도 좋을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들 민족들 간의 평가는 그들의 불륜이나 혈통에서 찾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의 우열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형태의 우상이나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는 차원 높은 인격신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반면에 모압족속은 그모스(Chemosh)라는 우상을, 암몬족속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Moloch)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 이들 세 민족 간의 우열은 혈통문제에서보다는 그들의
정신세계와 신앙세계에서 나타납니다. 불행하게도 정신세계가
심히 피폐해진 롯과 두 딸에 뿌리를 둔 모압과 암몬은 차원
높은 야훼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저질의 우상숭배에
빠져들면서 같은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베푸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신 후에 소알성에 머물게
하셨지만, 롯은 공포심 때문에 도시를 떠나 산으로 피신하여
그곳 굴속에서 두 딸과 생활합니다. 

⚫ 그리고 폐쇄된 공간 굴속에서 개방적인 미래를 펼치지 못한
두 딸들이 도달한 결론은 과히 정신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롯과 두 딸은 엄청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어쩌면 롯과 두 딸은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 롯과 두 딸에게서 나타난 이런 일련의 정신적인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부릅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심각한 외상적인 사건은 전쟁, 자동차 사고, 폭행, 강간, 테러, 
폭동, 지진, 홍수, 화산 폭발 등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삼풍
백화점 붕괴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서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그 외상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경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꿈에 계속 나타난다 거나, 반복적으로 그 사건이
생각난다 거나,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거나 느끼는 경우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둘째는 그러한 외상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회피하거나, 
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또 그
반대로 전과는 다르게 반응이 둔화되는 경우로써 활동이나
흥미가 감퇴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경우입니다. 

⚫ 셋째는 불면증, 분노의 폭발, 집중력의 감퇴, 놀람 반응 등과
같은 과민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와 더불어
우울, 불안,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곤란, 흥미상실, 대인관계
에서 무관심하고 멍청한 태도를 보이면서 짜증, 놀람, 수면
장애 등을 보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정신적인 무감각과 부정, 피로, 두통, 근육통 같은 신체증상
등이 나타나고, 흔히 기억장애나 공황발작, 미칠 것 같은 과잉
행동, 위축도 나타납니다.

⚫ 넷째는 착각, 환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사고 경험과 비슷한 위험 상황을 회피하며
그런 비슷한 자극으로도 증세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 다섯째는 약물남용이나 알코올남용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 재난을 당한 사람들 중 5~75%에서 이런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겪는 재난은 대개 전장에서의 경험이며, 
여성의 경우는 습격이나 강간이라고 합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어느 연령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기에 가장 많고, 
이혼, 사별, 신체불구, 사회적 위축과 많이 관련된다고 합니다. 

⚫ 요즈음 같으면, 항우울제와 같은 적절한 약물이나 단기
정신치료를 실시하여 고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롯과 두 딸은 공황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 소돔성의 파멸로 인한 충격이 롯으로 하여금 두 딸들을
굴속으로 데려가게 했고, 두 딸들은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다”는
폐쇄적인 사고에 머물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도리’란 혼인 관습을 말한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동굴은 죽음, 무덤, 음부, 지옥, 자기감옥, 정신적 감옥, 폐쇄적
자폐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동굴에 갇히는 현상을 코쿤(cocoon)이라고 하는데, 
코쿤이란 누에고치란 뜻입니다. 

⚫ 불확실한 사회에서 보호받을 목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이나
교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거부하며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일본에서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을 ‘히키코모리’라 부르는데, 
그 수가 일본인 전체인구 가운데 1퍼센트에 해당되는 130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20~30대라고 합니다.

⚫ 히키코모리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가정에서는 불화와 폭력에 시달린 끝에 부모와 대화가
단절됐으며, 인터넷 게임에 중독됐다는 점입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률 증가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양산시키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우리는 오늘 롯과 두 딸에게서 이런 비극적인 증상을 보게
됩니다. 롯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적어도 세
가지의 교훈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첫째, 세속도시문명을 동경하거나 환락의 마약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롯은 스스로 타락의 성 소돔을 선택했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딸들을 그곳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어 사위를 맞으려고 하였습니다. 야훼신앙의 끈이
끊기는 불행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소돔성 심판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소돔성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머뭇거렸고, 그
바람에 더 멀리 피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 둘째,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롯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깊은 뜻과 자비를 헤아려

알려고 하기보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소돔성에서는 두 딸들을
우상숭배하는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 마지못해 소돔성을 탈출하던 부인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두 딸들은 동굴에서 나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
했어야 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비도덕적인 생각까지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 이런 일련의 정황들로 봐서 롯은 가족들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비극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 셋째, 동굴과 같은 폐쇄적인 사고나 자폐적 공간에 갇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는 한 적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롯의 실수는 개방적인 자연과 공간을 버리고, 동굴을 찾아
들어갔다는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속 동굴을 택했습니다. 

⚫ 롯은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가 처음
아브라함을 좇아서 갈데아 우르를 떠난 것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시문명을 동경한 나머지
소돔성을 선택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소돔성은 죄악의
도성이었으며, 파멸을 맞이할 운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죽음의 소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롯과 두 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성을 빠져나와 소알성에 거하게 된 롯이
이번에는 산속 동굴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도성에 거하지도 않았고, 
동굴 속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거한 곳은 태양이 밝게
비치는 넓은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무로 삼은 것은
죄악을 먹고 마시는 도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높고 푸른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여러분이 동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 롯과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롯이 겪었던

불행이 성도님들의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18절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세기 20장 1-18절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창세기 20장 1-18절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창세기 20장 1-18절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



창세기 20장 1-18절

[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창세기 20장 1-18절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창세기 20장 1-18절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비멜렉”(ְימֶלֶך 의(אֲב  뜻: “나의 아버지는 왕”

➢ “아비멜렉”은 호칭. 예: 바로(Pharaoh: 큰집, 성스러운 권좌)

➢ “나의 이복 누이”(י ִּ֑ מ  א בַת־ א  ך לֹֹ֣ ואְְ אַַ֖ י  ה ִ֔ 의(בַת־ אָב  뜻: 

“딸, 나의 아버지, 그녀, 그러나, 아니다, 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약속의 땅을 떠난 롯이 경험했던 불행한 일들과는 반대로,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 가나안을 침공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무찔렀고, 
▪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14장)을 받았으며, 
▪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으며(15장), 
▪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얻었고(16장),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하나님께서 언약백성의 표시로 할례제도를 세워 주셨으며, 
▪ 이삭 출생을 약속하셨고(17장), 
▪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였으며(18장), 
▪ 이전보다 발전된 신(神)개념을 갖는 등 아브라함의 삶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일련의 축복이 비단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받아왔고, 또 2025년에도 풍성히 받을 축복이라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19장) 목격한 아브라함은
헤브론 인근 마므레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네게브 광야
그랄 땅(Gerar)에 머무르게 됩니다. 

⚫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간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밟는 땅이 다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창 15:18)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떠돌이가 되게 하셨다고
13절에서 말했습니다. 

⚫ 오늘날 네게브 광야는 첨단 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 아브라함 당시 그랄(Gerar)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

하였고,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 블레셋 사람들은 함의 후예로서 지중해의 북쪽 서안 튀르키예

혹은 크레테에서 가나안 남쪽 가나안 해안으로 이주해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블레셋 사람들은 배를 다루는 항해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대에 지중해를 주름잡던 민족이었습니다. 

⚫ 더불어 서안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보다 용맹하였을 뿐 아니라 일찍부터 철기를 다룬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민족이었습니다. 

⚫ 그들이 섬겼던 신은 ‘다곤’으로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 스타벅스 로고에
사용된 팔레스타인의
신 다곤(Dagon)과
아스다롯 (Astarte).

⚫ 위의 로고는 각각
1971년과 1992년의
것이고,  좌측 아래는
에그론(Ekron)의
물고기 신
다곤(Dagon)이며, 
우측 아래의 부조는
풍요와 생식의 신
아스다롯이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많은 가축과 식솔들을 거느린
아브라함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고, 비록 나이 많아 늙었으나 아름다웠던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1절).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딸이면서 어머니가 다른 누이였습니다.

“나의 이복 누이”

י ִּ֑ מ  א בַת־ א  ך לֹֹ֣ ואְְ אַַ֖ י ה ִ֔ בַת־ אָב 

딸, 나의 아버지, 그녀, 그러나, 아니다, 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브라함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 성경에 보면, 이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일
때마다 그리고 사라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때마다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복을 받고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브라함이 인간을 속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일까요? 

⚫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속임수의 문제는 낙태, 안락사, 사형, 생명공학, 폭력 등과
더불어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윤리학자들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절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 1600년 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에 반대하는 글을 몇
차례 쓴 일이 있습니다. 

⚫ 그는 이 글들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거짓에 대해서는 사라가
그의 누이였기 때문에 그가 한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는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말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그러나 많은 절대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순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위협을 두려워했다고 말입니다. 

⚫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있었다는 것, 그의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것, 그도 역시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고,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상황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단 하나의 규범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과 동일한 처지에 놓였다면,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과 식솔들과 가산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사라는 아브라함의 판단이 비록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것일지라도 그의 판단이, 혹은 자신의 희생이 가족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 또 그들의 그런 진심이 하나님께 통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 믿고 그리
행동했을까요? 아무튼 결과는 좋았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주셨으니까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했습니다. 

⚫ 동일한 맥락에서 롯은 소돔성 입구에서 만난 범상치 아니한
두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딸을 소돔
사람들의 성노리개로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과연 옳은
처사였을까요? 그의 진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롯의
처신에 대한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소돔성에
남아서 불로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공리주의자들이라면 아브라함과 롯의 처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중시할 뿐 아니라, 좋은 결과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아브라함도 살고, 사라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이 사라가
정조를 잃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까요? 

⚫ 차등적 절대주의자들은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별하여 더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역시 목숨을 지키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상충적 절대주의자들은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들
사이에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에 더 중요한 일을 행하고, 덜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회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속임수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 오늘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눈앞에 닥친 위협에 견디지
못하고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곤
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브라함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보다 강한 이방민족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화상이자, 모형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뒷수습을
하나님께 맡겨둔 채, 경거 망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에 개입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을 한 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까를 고민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비록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의 행위가 당대의 관행으로 볼 때,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된
사회 풍조였습니다. 명명백백한 죄였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 관행이나 관습의 잣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사라에게 은 천개를 주어 보상했습니다. 그런
그의 회개로 인해서 그는 가문의 모든 태를 닫으신 하나님이
내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신이십니다. 회개한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아비멜렉에게 내린 재앙이 거둬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부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뤄진
일입니다. 

⚫ 하나님은 당신의 종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의 출산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능력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 20:1-18)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로 부각시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의 지위를 막강하게 만들며, 그와 그의 후손이 장차
팔레스타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기틀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위해 개입하시고 도우십니다. 

⚫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하며, 소망 중에
인내로 2025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세기 21장 1-7절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히브리어로 ‘이삭’을 표기하는 두 가지 방법
                        

                        이쯔하크 이스하크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짜하크 샤하크

웃다



창세기 21:12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because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갈라디아서 3:16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but "and to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창세기 17:19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랍비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봄)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구약성경에 쓰인 “엘로힘”(Elohim, ים 은(אֱלֹה  엘로아(ְַאֱלוֹה, 
Ĕlōah, 권능자)의 복수 명사로써 단수 동사를 받는 유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엘로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 곧 모형과 그림자로 봅니다. 

⚫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 곧 모형과 그림자로 봅니다. 

⚫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유일한 적자이며,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의해서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형성된 과정은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독생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열
두 부족 동맹의 기초(율법과 규례) 위에서 건설 되었습니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열 두 사도들의 기초(믿음과 실천)에서 건설
되었습니다. 

⚫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열 두 사도들과 성령의 사역으로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주전 1446년 오순절 날에 시내산
기슭에서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이삭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출생이 예언되었습니다(창 17:16; 사 7:14, 눅 1:31). 
⚫ 두 번째, 출생이 선포되었습니다(창 18:10. 히 13:2, 눅 1:26-

31).
⚫ 세 번째, 기적으로 임신이 이뤄졌습니다. 이삭은 100세, 90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 네 번째, 독생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셨습니다(창 22:2, 12). 예수님은 “독생자”(요 3:16) 
혹은 “독생하신 하나님”(요 1:14, 18)으로 불렸습니다.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다섯 번째, 사랑받는 아들들이었습니다(창 22:2, 마 3:16, 막
9:7). 

⚫ 여섯 번째,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갈 4:22-26; 행 13:32-
33). 

⚫ 일곱 번째, 천하 만민이 복 받을 자들이었습니다(창 22:18, 갈 
3:8,16, 요일 2:2).

⚫ 여덟 번째, 죽기까지 복종한 자들이었습니다(창 22:6-9, 눅
22:42, 빌 2:8).

⚫ 아홉 번째, 자신들을 희생시킬 나무를 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창 22:6, 요 19:17).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열 번째, 나귀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무를 짊어졌습니다(창
22:3, 막 15:21).

⚫ 열한 번째, 모리아 산으로 올랐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창 22:2).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시온 산 곁에
있는 성전 산으로써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인근에 있었습니다.

⚫ 열두 번째, 두 종과 나귀는 산 기슭에 남았고(창 22:5), 
제자들을 도망하였습니다(마 26:31, 요 16:32, 18:8-9, 막
14:50).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열세 번째, 아버지에게 제물에 대해 물었습니다(창 22:7, 막
14:36, 마 26:39, 42).

⚫ 열네 번째, 희생물이 되기 위해 결박된 자들이었습니다(창
22:9, 마 27:2).

⚫ 열다섯 번째, 나무 위에 올려졌습니다(창 22:9, 행 2:23)
⚫ 열여섯 번째, 두 종과 두 강도가 아들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창 22:3. 마 27:38).
⚫ 열일곱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창

22:2,3,6,7,8,13, 벧전 2:24, 히 10:5-10).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열여덟 번째, 죽을 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사 53:9; 고후 
5:21; 벧전 2:21). 

⚫ 열아홉 번째, 대속물로 양이 준비되었습니다(창 22:7-8, 13).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한 양이셨습니다(요 1:29).

⚫ 스무 번째,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렀습니다(창 22:13). 어린양
그리스도께서도 가시관을 쓰셨습니다(마 27:29).

⚫ 스물한 번째, 희생 전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창 22:11, 눅
22:43).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

⚫ 스물두 번째, 생환자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을 향한
지 제삼일만에 제물이 될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창 22:4).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제삼일만에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 스물세 번째, 문자적 이스라엘 나라와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창 25:21, 출 1:7, 갈 4:27, 히 2:10).





창세기 21장 8-21절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창세기 21장 8-21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창세기 21장 8-21절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장 8-21절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
(꾸란의 주장)

이삭
야곱

롯

에서

이스마엘 (성경)



1. 느바욧 Nebaioth
2. 게달 Kedar
3. 앗브엘 Adbeel
4. 밉삼 Mibsam
5. 미스마 Mishma
6. 두마 Dumah

 7. 마사 Massa
 8. 하닷 Hadar
 9. 데마 Tema
10. 여둘 Jetur
11. 나비스 Naphish
12. 게드마 Kedemah

이스마엘의 12부족
창세기 25:12-18

https://en.wikipedia.org/wiki/Nebaioth
https://en.wikipedia.org/wiki/Qedar


꾸란 14장 37절이슬람과 꾸란의 주장

⚫꾸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
오늘날의 메카로 가라고
하셨고, 이슬람의
선지자 무하마드는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욧
혹은 차자 게달의
후손으로 믿고 있다.



이스마엘의 열 두 부족의 정착지: 사우디 아라비아
(창 17:20, 25:12-18)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 이스마엘은 무하마드와 일부 아랍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 그럼 점에서 하갈은 이슬람교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 하갈(הָגָר, ‘도망’이란 뜻)은 랍비 혹은 이슬람 문헌에서는

바로(Pharoah)의 하녀 혹은 바로의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 이슬람교에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메카의 ‘카바’(Kaaba)가 세워진 곳에 남겨 뒀다고 합니다. 

⚫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메카의 사파(Safa)와 마르와(Marwah) 
언덕 사이를 일곱 번이나 물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 결국 샘을 찾았는데, 가브리엘이 만들어줬다는 설도 있고, 
이스마엘이 발로 땅을 긁었더니 물이 솟아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샘은 오늘날 ‘잠잠’(Zamzam)이라 불립니다. 

⚫ 이 때문에 메카 순례자들은 사파와 마르와 언덕사이를 일곱
번 달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 샘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메카에 정착하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주기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며, 알라의
명령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곳에 오늘날 ‘카바’라
불리는 석조 모스크를 세웠다고 합니다.



메카의
알하람
모스크 카바

잠잠 사파

마르와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 소재한
알하람 모스크
중앙에 있는
카바(Kaaba)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알라의
명령으로 메카에

석조 모스크 카바를
세웠다고 한다.







갈라디아서 4장 22-31절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모형, 그림자, 예표)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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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땅=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갈을 권념(돌보아 생각함)하신 하나님(창 21:8-21)

⚫ 본문에서 우리는 하갈 인생의 부침(浮沈)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으로써 일개 여종의
신분에서 일약 후계자의 어미로 변신하였고, 본부인을 멸시할
정도로 위풍당당하더니, 본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떼자,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난 파란만장한
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하갈 인생의 부침은 하갈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권념(돌보아
생각함)하셨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갈은 젊고 건강한 여인으로서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순종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하갈의 행동거지를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애라면 남편에게 날 대신해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아주되, 
교만 떨지 아니하고 속 썩일 일 없을 거야.”

⚫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간사한 것입니까? 
처음엔 감히 안방을 기웃거리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하갈이었을테지만, 일단 안방에 한발을 집어넣게 되자, 두발
다 집어넣고 싶어 졌을 것이고, 두발을 집어넣은 후에는
아랫목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종국에는 마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안방마님이 되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가족들로부터
온갖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삭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모든 상황을 눈치챌만한 나이까지
들었으니, 이삭이 그저 밉기만 했을 것입니다. 

⚫ 하갈이 지혜로웠더라면, 이스마엘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제지시켰을테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이
하갈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좀 더 자중하여 제 위치를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마엘이
장성한 후에 제 몫의 기업을 얻고 나서 분가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갈데아 출신의 사라와는
민족적 충돌도 가능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 이런 일련의 일들로 아브라함의 근심이 깊어 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근심도 아브라함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엄격히 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믿음이
만들어낸 자식입니다. 

⚫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출생까지도 미리 알고는 계셨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13절)고 하셨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사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 주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실수와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목적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민족을 이룰 목적이 달랐을 뿐이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 물론 아브라함의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 자신들입니다.

⚫ 둥지를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닥친 시련은 열대의 더위와
갈증이었습니다. 사막이나 다름없는 광야에서 한 가죽부대의
물은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그들은 집에서 멀리 가지도 못한 채 이미 길을 잃었고
사막에서 방황하였으며 가죽부대의 물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 하갈은 기진한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그늘아래 눕히고,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며 화살 날아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이스마엘 쪽을 마주보고 앉아 방성대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 그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와 이스마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천사(가브리엘?)를 보내어 하갈을 돕게 하셨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셨고, 하갈은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 그 후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성대곡하는 절망에 빠진 하갈을 도우셨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한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의기양양해 하던 하갈이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여주인을 비웃던(16:4) 건방지고 배은망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제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갈의 그런 모습 속에 임하셨습니다. 
자기주제를 잊고 교만에 빠졌던 하갈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울부짖는 하갈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
모습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 하갈의 처지와 같은 낮은 자세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이 낮은 마음이야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마음입니다. 또 이런 처지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좋을 만큼
평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고대사회에서 아들은 권력과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 근친강간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두 딸이

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
⚫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
⚫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를 이을 아들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아우들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기까지 남편 노릇을 해줘야 했던 이유,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불륜을 저질은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앞서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한 충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 이들 여성들은 하갈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불가피한
씨받이였던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전에 둔
하갈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런 것이었겠는 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성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씨받이로 맞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탓입니다. 

⚫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실부인과 첩과의 갈등, 적자와 서자의 지위문제
등으로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갈이 집밖으로 쫓겨난 것이 반드시 비극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은 내쫓김으로써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1947년에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the Lipit Ishtar Code)이
발굴되었는데, 고대 수메르의 작은 왕국 이신(Isin)의 5대
왕인 리피트 이쉬타르는 그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법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미 존재했던 수메르의
풍습들로부터 대부분의 법률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그
법전은 노예들에 대한 대우, 상속, 결혼 같은 일들을 다루는
38개의 법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 만일 어떤 사람이 여종을 취하여 그 여종에게서 자녀를 얻고, 

또 그 아내에게서도 자녀를 얻을 경우 그 여종과 여종의
자녀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종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본 아들과 나눌 수 없다.

⚫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유를 얻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축복을 말합니다. 



⚫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린
것처럼 설명합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을 택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이며,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 그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아브라함은 다민족의 조상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적자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민족입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마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아랍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이집트인이며, 그의 아내도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데아인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 요르단복음주의신학교 신학대학원 부원장으로 있는 토니
마을루프 교수는 레바논 출신으로 프랑스 유학시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댈러스신학교에서 9년간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하갈을 권념하신 하나님(창 21:8-21)

⚫ 그는 <성경역사에서의 아랍인>이란 박사학위논문에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이 구약의 여러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며, 욥과 잠언 30-31장의 아굴과 르무엘이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하나님은 결단코 이삭만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행불행만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민족보다 더 불행한 민족이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갈을 권념(돌보아 생각함)하신 하나님
2025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

⚫ 한없이 낮아진 하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15:1)과 이삭(26:24)과 다니엘(단 10:12)에게도 들려주셨던

동일한 말씀인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시 81:7), 삼손도 죽음을 앞두고 부르짖었습니다
(삿 16:28). 신앙의 열조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 하갈의 부르짖음은 샘물을 찾게 한 능력, ‘보시는 하나님’ 
(God Who Sees)과 ‘들으시는 하나님’ (God Who Hears)을
체험하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창세기 21장 22-34절

[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찜이냐?



창세기 21장 22-34절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쉐바 브엘



텔 브엘세바 유적지



텔 브엘세바 유적지 샘과 에셀나무



텔 브엘세바 유적지 샘과 에셀 나무



우물 속과 에셀나뭇잎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שֶל 나무를(אֶַ֖ 심은 이유

⚫ 야훼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 아브라함은 거기서

야훼(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엘 올람)’이라고
불렀다. there he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ה  (יְהוַָ֖
the Eternal God(ם עוֹלִָֽ ל ֵ֥ (א 

⚫ 온 가족의 안식과 쉼을 위해
⚫ 나그네들에게 음식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
⚫ 나그네들과 야훼 체험을 나누기 위해



⚫ 에셀 나무는 사철 푸르며 꽃이 피고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준다.

⚫ 잎에서 염분을 분비하며 이슬이 맺히면
햇살에 염분이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인다.

⚫ 햇볕에 수분이 증발되기 시작하면 나무
아래쪽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기류가
형성되어 나무아래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한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심은 에셀(שֶל 나무의(אֶַ֖ 특징



에셀나무와 꽃



에셀나무 꽃



에셀나무에 맺힌 이슬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본문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는 물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계약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 물은 침례와 깊은 연관이 있고, 계약식사는 주의만찬과 연관이

깊습니다. 먼저 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예나 지금이나 근동지방은 메마른 사막 지역이어서 물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건설회사에 근무한 경험
있는 분의 말에 의하면, 사막이나 다름없는 광야라도 땅을
파면 물은 나온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사막아래에 거대한 호수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만, 근동지방은 조금만 파 들어가도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가 없던 옛날에는 샘이 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 20세기가 석유분쟁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강을 둘러싼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사이의 물 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1967년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에 있었던 그
유명한 6일 전쟁도 물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시리아가 요르단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 들자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의 수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골란고원을 점령해버렸습니다. 

⚫ 흔히 종교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펀자브(Punjab)지방 분쟁을 비롯해서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와 쿠르드족간의 무장충돌, 그리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 분쟁의 원인도 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 또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의 수단과 우간다를
상대로 댐 건설 등 치수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서쪽의 세네갈은 수도 다카르에 물을 대려고 모리타니와 국경을
이루는 세네갈 강에 운하를 건설하려다 양국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자
결국 이를 포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의
갠지스 강,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인더스 강,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란데 강, 아프간과 이란 사이의 헬만드 강,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카롤 강에서도 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에 댐을 건설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남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유사시에는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하여
남한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1년에
착공된

아타튀르크 댐
튀르키예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 댐을
건설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에
심각한

물부족을
야기하였다. 



1981년에
착공된

아타튀르크 댐
튀르키예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 댐을
건설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에
심각한

물부족을
야기하였다.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의
나일강을 둘러싼 물분쟁 지역

빅토리아호수
고도 1,135M
세계 2번째大



평화의 댐 증축공사는 2004년과 2012년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결국 창세기에 언급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의 물 분쟁은 근동지방의 물 분쟁역사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유난히 귀한 곳이다 보니까, 
성경에는 물에 관한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물이 생명수와
구원 또는 구세주에 비유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거처를 떠나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 죽음에 직면했던 장면에서 보듯이, 박해시대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물을 구하지 못해 목마름에 절망하던 선배 신앙인들에게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계시록 7장 15-17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물이 귀한 사막에서 겪는 고통을 모르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당신의 백성에게
금은보석이 가득 든 보물 상자를 선물하시지 않고, 그 흔한
물을 선사하시겠다고 했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두 번째로 계약식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바울이 고린전서 10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하신
말씀이 물과 계약식사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출애굽기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동식사를 통해서 평화 협정이나 협약
또는 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규정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창 26:30), 야곱과 라반이(창 31:54) 그러했고, 
다윗과 아브넬이 그러했습니다(삼후 3:20). 쌍방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그것이 수용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 창세기 26장 26-33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이삭이 서로 상대방을
해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과 아베멜렉 사이의 맹세에도
계약식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창세기 26장 26-33절의 말씀은 본문말씀 창세기 21장 22-
34절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31장 43-55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아내들을 박대하거나 아내 이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지
않기로 언약하고 돌무더기를 쌓아 증거물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에 올라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떡을 먹습니다. 
다윗과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무엘하서 3장 20절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자, 다윗이 잔치를 배설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
언약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계약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야훼 한
분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며, 그들은 야훼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나누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식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쓰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의 뜻은 다름 아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을 구약, 침례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 계약 체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창 21:33)고 하였습니다. 

⚫ ‘브엘세바’는 우물을 뜻하는 ‘브에르’와 ‘맹세’ 또는 일곱을 뜻하는
‘쉐바’로 이뤄져 있습니다. 따라서 ‘브에르 쉐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 ‘에셀나무’는 사철 푸르며 꽃이 피고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잎에서 염분을 분비합니다. 햇볕에 수분이 증발되기
시작하면 나무 아래쪽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기류가 형성되어
나무아래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맹세의 우물 주변에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온 가족의 안식과 쉼을
위해서, 나그네들에게 음식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그네들과 야훼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고백한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로 ‘엘 올람’이란 말로 ‘엘’은 ‘하나님’을, ‘올람’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올람’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 첫째, ‘올람’은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고대’(6:4), ‘끝이 없는 시간’(왕상 9:5), 또는 ‘항상’(시
119:98)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둘째, ‘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본
절에서와 같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성’(대하 7:3) 등과 같은 표현에 쓰입니다.

⚫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한 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34절: 물과 계약식사

⚫ 즉 14장 2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엘 엘르욘’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고, 17장 1절에

따르면,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체결한 후에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돌봐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엘 올람’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맺고, 주의 만찬인 계약식사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있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내내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May God Walk With You All Through 2025!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1]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80~9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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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2장 1-3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창세기 22장 1-3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고 하였습니다. 

⚫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하신 말씀에서 쓰인
‘시험’이란 말은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 전자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사단의 시험처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시험=유혹, 시험=테스트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후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하신 말씀은
‘연단’하시려고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단 받은 후를 위해서

친히 나타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여호와 이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케 하는 사단의
유혹과는 달리, 자질이나 능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질을 몰라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 연단이란 용광로에 광석을 넣고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고 순전한 금속으로 제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고 고백한 것처럼, 
금이 섞인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녹인 후에 순금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소중하고 값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바울은 로마서 5장 3-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연단을 위한
시험을 만날 때에는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 ‘모리아’ 땅 또는 ‘모리아’(=야훼는 나의 스승?) 산은
‘여호와의 계시’ 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이신
곳’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이곳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역으로써 솔로몬
성전과 골고다언덕이 있던 곳입니다(대하 3:1).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브엘세바로부터 대략 80-9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도보로 사흘길)입니다. 

⚫ 하나님께서 도보로 사흘길이나 되는 먼 이곳을 예배할 장소로
특별히 지명하신 것은 장차 세워질 솔로몬 성전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분부였을 것입니다. 

⚫ 예수님은 모리아(=야훼는 나의 스승?) 산에서 인류(이삭)를 구원
하시려고 대속의 (속죄양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본문 2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시하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예시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이삭이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높임을 받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는 축복과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본문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난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수고와 정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 아브라함이 도끼를 들어 장작을 쪼갤 때 느낀 심정은 자신의
마음이 쪼개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쪼개는 준비나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안 나온 것보다야 월등히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한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약속하시고 주신, 
어렵고 귀하게 얻은, 정말 소중한 것을 당신께 바치라 했을
때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런 간단한 상식조차도 손에 무엇인가를 쥐었을
때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과 귀가 막혀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작은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큰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손에 쥔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외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달거나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았고, 거둬 가시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8절의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부활신앙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준다.”고 했습니다.

⚫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강도 높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의 차원을
한 계단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 14장 22절에서 ‘엘 엘르욘’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17장
1절에서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21장 33절에서
‘엘 올람’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이레’ 곧 ‘나타나신 야훼’ 혹은 ‘야훼의 현현’ 혹은
‘야훼께서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4절: 믿음의 연단과 여호와이레

⚫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제단에 눕히고 그의 몸에 칼을
대려한 것은 그가 결코 무식했거나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벼랑
끝으로 밀리는 순간에서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나홀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형제관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동생’은 ‘형제’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브라더’(brother)라는 영어 단어가 ‘형제’란 뜻이고, 형인지
동생인지를 구별하지 않듯이, 창세기에서 ‘동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크흐’(     )라는 말은 형 동생의 구별이 없는 그냥
‘형제’란 뜻입니다. 

⚫ ‘형제’란 말이 ‘동생’이란 말로 오역된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홀과 하란보다 항상 앞에 나오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나홀이나 하란보다 연장자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나홀이 한 세대 더 위이고, 
하란은 아브라함보다 두 세대가 위인 형들입니다. 

⚫ 성경에서는 중요 인물의 이름이 형제나 부부들 사이의 이름들
앞에 놓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지만 항상 먼저 기록되고 있고(창 25:9; 
대상 1:28),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것은 형들을 앞지르겠다는 아우들의 반란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비록 동생일지라도 그 이름이 항상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16)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값진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신부
(이삭과 리브가)

렘브란트, 1665,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이삭과 리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창세기 23장 1-20절

[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창세기 23장 1-20절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창세기 23장 1-20절

[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10]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창세기 23장 1-20절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창세기 23장 1-20절

데서말한대로상인이통용하는은사백세겔을달아에브론에게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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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지형단면도

모리아산에 대한 추가 공부



바위돔모스크(Dome of the Rock)안에아브라함이모리아산에서아삭을바치려고
했던너럭바위가있다. 다윗이그터를매입하였고, 솔로몬은그터를지성소로삼았다.

바위돔 모스크
쿠바트 아스 사크라

알 아크사 모스크
Al-Aqsa







아브라함이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위. 다윗은 이 바위터를은 50세겔에
매입했고(삼하 24:24), 그후 성전산일대를 매입하기위해서 금 600세겔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상 21:15). 솔로몬은 이곳에성전을 짓고 이

바위터 위에 언약궤(야훼의보좌)를배치하였다.



일부 유대인들과무슬림들은이곳에서하나님께서천지만물과아담을
창조했다고믿는다. 또 무슬림들은이곳에서아브라함이이스마일을
하나님께바치려 했던 장소이고, 무함마드가승천한 장소라고믿는다. 



헤브론
해발 930M
과일 생산지

헤브론은서안지구
곧 팔레스타인통치
구역 안에 있다.



마므레
상수리나무

막벨라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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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벨라 굴로
내려가는
원래 계단



막벨라 굴로
내려가는
원래 계단



막벨라 굴로
내려가는
원래 계단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아브라함은 75세 무렵에 가나안에 입국하여 사라가 별세할
때까지 62년간 가나안 땅에 살았으나 떠돌이 유목민이었다. 
아브라함의 사회적 신분은 “나그네(ג ר 게르, 외국인)와 거류하는

자(ב .토샤브, 방문객)”였다 ,תוֹשֵָ֥

⚫ 세겔은 11.4g에 해당되는 무게 단위이다. 은 400세겔은 4.56kg에
해당된다. *예수님 당시 1세겔=4데나리온=4일치 노동자 임금, 
400세겔=1600일 곧 5년 3개월 치 정도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

⚫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30km 지점에 있는 해발 930M
고도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포도와
다양한 과일들이 재배되는 특산지입니다.



헤브론의포도원



헤브론의 과일들



모세가 파송한 히브리 정탐꾼들이 헤브론의 에스골(ל אֶשְכּ ֹּ֗ = 송이)

골짜기에서 베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멨을 법한 거대한 포도송이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모세가 보낸 정탐꾼이 이곳 에스골 골짜기에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메고 돌아온 곳(민 13:23)이기도
합니다. 

⚫ 헤브론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고, 다윗이 즉위하여 수도로
정했던 곳(삼하 2:11)이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봉화를
치켜들었던 곳(삼하 15:7)이기도 합니다.

⚫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헤브론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감화력과 처세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첫째, 아브라함의 감화력은 수신제가(修身齊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라의 남편으로써 한평생 나그네의
길을 함께 걸었던 부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몇 차례나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들의 후처가 되는 것을
바라만 봤던 아브라함이었는데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전혀 의심치 않았던 이유와 사라가 아브라함을 믿고
굳세게 따랐던 이유를 이 글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가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감화력은 그의 진심어린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 1998년 12월 12일(토) KBS ‘역사스페셜’에서 방영됐던 “조선판, 
사랑과 영혼 - 400년 전의 편지”에 진한 부부의 사랑이 묻어
있어서 소개합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기슭에서 주인모를 무덤 한기의 이장
작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발견된 전혀 썩지 아니한 419년 전
관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말해주는 여러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띤 것은 한지에 빼곡하게 쓴 한글 편지
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이 편지는 젊은 아내가 남편 이응태가 죽자 장례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에 쓴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지아비에 대한 아내의
그리움이 사무치게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이야기가 다 그렀겠습니다만 수백 년의 세월동안 남편의
무덤을 지켜온 이 편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 왔었나요?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 이 편지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현대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부사이의 평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 이 편지와 당대의 다른 증거들은 이응태와 그의 아내가 살았던
임진왜란(1592-1598) 직전인 1580년대 조선시대는 법적 제도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재산의 균분상속 그리고
제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여성들은 법적
경제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 이것이 부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감정표현에
솔직할 수 있는 토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평등한 남녀 관계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 존중할 수
있었던 시대, 이것이 이응태 부부가 살았던 조선중기의 모습
입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강력한 감화력은 이렇듯 진심 어린 사랑과 바른 인격에서 비롯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응태가 죽은 후 두 차례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이념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은
점차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 둘째, 아브라함의 감화력은 그의 겸손한 처세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 5-11절을 보면, 사라의 매장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상대방에게 취한 행동은 자신을 낮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며 6절에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라고 말했던
감화력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여기서 ‘방백’은 ‘우두머리’나 ‘왕’을 뜻하며, ‘하나님의 방백’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하신 자’란 뜻입니다. 

⚫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여러 족속들로부터 왕족과 같은
인정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최대의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7절과 12절의 “몸을 굽히고”와 8절과 9절의 겸손한 태도가 이를
입증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는 자칭 ‘선민’
우월주의자들의 폐쇄성이나 교만과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아브라함은 상당한 재력가요 명망가였을 뿐 아니라 그 땅 거민
조차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일컬어 “내 주여”(6, 11, 15절)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6절)이라고 호칭한 데서 그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습니다(7절).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약자가 강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강자가
약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 인격과 덕망이 갖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 이런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
입니다. 높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겸손은 겸손의 극치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겸손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를 밟고
올라서려 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겸손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욱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 하늘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칭송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셋째, 아브라함의 감화력은 그의 공정한 거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
분위기로 보아서 거저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의 강권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그 굴을 자신의
정당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공정한 삶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의 감화력(창 23:1-20)

⚫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규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밭을 아내의 매장지로 팔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 제의에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거저
주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이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적지 않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그동안
베풀었고, 헷 족속 또한 그 보답으로 기꺼이 그 땅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상대방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고 당시 시세대로 땅값을 치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모범을 보였고, 헷
족속 중에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었고, 세상에 대하여 감화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라고 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실하고 겸손하고 공정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헷 족속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 이것은 교회생활과 실제생활이 표리부동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을 우상세계에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함으로써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명백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진실하고
겸손한 인격과 공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위를
세상에 들어내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 신부
(이삭과 리브가)

렘브란트, 1665,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이삭과 리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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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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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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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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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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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형제(      )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땁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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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23]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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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25]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짚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6]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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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29]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 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31]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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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짚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34]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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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39]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40]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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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43]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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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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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뉘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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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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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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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61]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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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 때에 이삭이 브엘라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63]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66]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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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는 이삭이 37세 때에 별세하였다(23:1).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때는 (3년 상을
치른 후인?) 40세 때였다(25:20).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거리 한 쌍의 현 시세

⚫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 5.7g = 약 1.5돈
⚫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 114g = 약 30돈
⚫ 세겔의 무게는 대략: 11.4g
⚫ 골드바 10g의 현 시세: 1,328,473원
⚫ 5.7g+114g=119.7g x 132,847.3 = 현시세로
    금값만 약 1천6백만원(코걸이+팔찌세트=약2천만원)

(당대 630일 품삯)
⚫ 그 밖에 많은

은금패물과 의복
⚫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예물은 현시세로
약 3천만원 정도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출생순서

⚫ 창세기 11장 26절을 액면 그대로 읽을 경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출생하였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창
11:32). 

⚫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창
12:4).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데라의
나이 145세 때입니다. 

⚫ 그러나 스데반의 증언(행 7:4), 곧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35세에 하란을
떠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출생순서

⚫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을 70세에 출생했기
때문입니다(205-70=135).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내용이
불일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창 11:26)고
해서 또 아브라함이 맨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지만
항상 먼저 기록되고 있고(창 25:9; 대상 1:28), 모세도 아론의
동생이지만 모세가 항상 아론보다 앞에 언급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출생순서

⚫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출생하였다고
했지만, 세 아들을 한꺼번에 낳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란이 장자였고,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하란이었습니다. 

⚫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과
나이가 거의 같았을 것입니다. 

⚫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홀의 손녀와 결혼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75세에 떠났고(창 12:4), 
데라는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습니다(205-75=130).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출생순서

⚫ 우리말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홀의 형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창

22:20, 23; 24:15, 27, 48), 이것은 ‘형제’(brother        )라는

말을 ‘동생’[개역, 새번역, 공동, 가톨릭]으로 잘못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바른, 한글킹, 킹흠정]에서는
“동생”을 “형제”로 바로 잡았습니다.

⚫ 형제라는 말이 동생이란 말로 잘못 번역된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홀과 하란보다 앞에 언급되었고, 앞에 언급된

인물이 연장자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 나이 차가 크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감안했을 때
아브라함과 하란의 나이차이는 2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 아브라함이 나홀보다 10년 이상 어린 동생이었다는
가정하에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나이 50세 즈음에 각각
이삭과 이삭의 5촌 조카 라반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을
것이다. 

⚫ 라반과 리브가의 나이차이가 크게 느껴지므로 이삭의 20세
즈음에 리브가가 태어났다면, 이삭이 40세였을 때 리브가는
20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브라함의고향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신 26:5)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
‘엘리에셀’(             )의 뜻

“나의 하나님은 도움”



신앙과 혈통을 지키라

⚫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 역사기록에는 ‘사실’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 4천년 역사 가운데 3천년을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 그리고 24장에는 떠돌이 소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교훈은 야훼신앙을 보존하라는 것이고, 
⚫ 두 번째 교훈은 민족혈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 세 번째 교훈은 매일 세 번 기도회로 모이고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3천년을 떠돌이로 산 소수

민족으로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혈통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 이것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멀리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신앙과 혈통이 동일한
자들 중에서 이삭의 부인이 될 여성을 데려오도록 했던 것인데, 
그 스토리에 민족의 생존에 관한 교훈이 담긴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야훼

야훼사자

아브라함

엘리에셀

라반 리브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과 합력하여 선(보기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창세기 24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만남과 부부로서의 새
출발은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 등장인물들이 합력하여 일궈낸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과 이삭 그리고 리브가와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습니다. 이들이 합력하여 일궈낸 일은
이삭과 리브가를 부부로 엮는 혼사였습니다. 

⚫ 그러나 이들은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뤄지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중앙처리시스템과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솔하시고 지휘하시는 섭리를
보셨으면 합니다. 

⚫ 섭리란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사는 역사관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와 같이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창세기 24장의 혼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이뤄진 일이란 사실을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고백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입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범사에 복을 주신 분’(1절)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3절)으로 고백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먼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고, 이제
그 땅을 자기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앞서 고향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간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7절)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40절의 엘리에셀의
고백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
가운데 가장 귀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굳세게 믿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어 일의 결말을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둘째, 엘리에셀의 신앙고백입니다.
⚫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삭의 배우자를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12-
14절).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큰일과 작은 일에 모두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26-27,4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기도를 들어주심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개입과
관여를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음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만한 기도입니다. 이런 신앙고백적인 기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 셋째, 라반과 브두엘의 신앙고백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라반과 브두엘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
있었는가라는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에게는 ‘드라빔’이라 부르는 일종의 우상이
있었습니다(19,30절). 그러나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 행한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얻으려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친인척들의 신앙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야훼
하나님의 신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실제로 50-51절에서 라반과 브두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심치 않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삭의 혼사에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등장인물들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땅의 모든 일에 미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이뤄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된 것임을 알아서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결정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력하여 선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일들은 숙명처럼
반드시 이뤄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와 같이 인간의 결단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성취되는
데는 하나님의 몫의 일과 인간의 몫의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려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일을 성취할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하심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라반과
브두엘이 모두 믿음으로 받아드렸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게 된 엘리에셀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을 맞이할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리브가 역시 친절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에셀에게 보인 친절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창 24:1-67)

따라서 리브가는 그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라반과 브두엘 역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받아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가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와 신앙인들의 기도와 겸손과 수고로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력하면 선(보기 좋은 결과)이 이뤄집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합시다.



유대인 신부
(이삭과 리브가)

렘브란트, 1665,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이삭과 리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창세기 25장 1-18절

[1]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3]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창세기 25장 1-18절

[7]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25장 1-18절

[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욧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창세기 25장 1-18절

[17]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 ‘톨레돗’이란 단어는 ‘자손, 세대, 기원, 계보’ 등을 뜻하는
‘톨레다’(תּוֹלְדָה)의 복수형으로써 구약성경에 총 39회 사용

되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낳다’라는 히브리어 ‘얄라드’
에서(יָלַד) 파생됐다.

⚫ 창세기에서 ‘톨레돗’은 한 가정의 시작에서 우주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를 담고 있다. 구약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총칭하여 ‘족보’라 표현하고 있다. 



창세기 족보의 이면에는 인간(피조물)의 한계 곧
죄와 허물을 보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야훼신앙의
계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창세기의 족보에는 족장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 창세기의 족보에는 ‘사실’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창세기의 족보에는 떠돌이 이스라엘 민족(Wandering Jews) 

의 생존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 첫째, 야훼신앙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 둘째, 민족혈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 셋째, 매일 세 번 기도회로 모이고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고, 
아브라함이 야훼의 약속으로 믿고 가슴에 품었던 ‘그 희망’(Ha-
Tikvah)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Ha-Tikvah_한글 자막

[번역]유대인의 마음 속 내면에서 영혼이 여전히 갈망하는 한,
그리고 동쪽 끝자락을 향해서 여전히 시온에로 눈이 향하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천년을 간직한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시온니즘 깃발과
Naftali Herz Imber의 시

‘하티크바’ (1907년)

https://www.youtube.com/watch?v=wTQfDCg-w7E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등장한 아브라함은 25장에서 175세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역시 파란만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죽음은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첫째,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여러 아랍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수메르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에블라문명의 중심지 하란에 잠시 거주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75세가 된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여 가나안 땅에서
175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00년 거주>



⚫ 그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끊임없이 길을 떠난 개척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안주를 거부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했던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옮겨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안주를 거부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옮겨가야 하는 구도자의 삶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신앙인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분리의 삶이요, 떠나는
삶입니다. 흑암으로부터의 분리, 혼돈으로부터의 분리, 
죽음으로부터의 분리,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빛에로, 질서에로, 생명에로, 구원에로 옮겨가는 구도자의
삶이요, 천성을 향해 집중하는 삶입니다. 

⚫ 둘째, 아브라함의 삶은 믿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이 명령을 받은
것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였을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이 명령은 세 가지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고향으로부터, 둘째는 친족으로부터, 셋째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한 배의 끈을 포구로부터 끊고 떠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간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 줄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여간한 모험심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쌔 갈 바를 알지
못하고(with only hope/Ha-Tikvah)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며 근거이자 기반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귀소본능을 가진 연약한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는 가장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버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 셋째, 아브람의 삶은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이곳 너럭바위위에 제단을 쌓았고,
‘현현하시는 야훼’(여호와 이레)를 생생히 체험했다.
그후 이곳은솔로몬 성전의 지성소터가되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계시하셨던 곳이니 제단을 쌓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와 일행이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정성이 대단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성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아랍민족들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일부 신학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갸륵한 노력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치로 과소평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가상한 노력을
하나님이 마다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생각한다거나
대가를 바라는 식의 믿음은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대한

⚫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께 제단 쌓은

일에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권면대로 성심을
다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넷째, 아브라함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날로 깊어지는 삶이었습니다.

⚫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조상으로 삼겠다는 축복을 주시고, 또 장차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 그리고 14장 22절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엘 엘르욘’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 15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17장 1절에서는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21장 33절에서 ‘엘 올람’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며, 22장 14절에 가서는
‘여호와이레’ 곧 ‘현현하시는(보이시는) 야훼’ 혹은
준비하시는 야훼’를 경험하게 됩니다. 

⚫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보시는 하나님’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제나 내리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부족한 자신과 언약을 체결해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사람들을 만나보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그 자족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깊이를 더하여 그 깊고 새로운 맛에
매료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다섯째, 아브라함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였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생산치 못하는 사라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위적으로
이루려했던 충실치 못한 믿음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 아브라함에게는 비겁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세력이 강한 이집트왕과 블레셋의 아비멜렉왕을 두려워하여
부인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실제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 몇 차례에 걸쳐서 거짓을 말하고, 사라를 곤경에 빠뜨렸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도우시고
인정하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짓말을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한 벌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가없이 대접할
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겸손한 처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인물들에게 감화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품과 진실을 아셨기에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삶과 죽음(창 25:1-18)

성도님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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